
시간 없는 직업군에게

발생하기 쉬운 병

방광염

KIHA in SNS
: 직업병이야기(방광염)/우리 지역본부를 소개합니다

콜센터
상담원

방광염은 제때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버스 기사, 택시 기사,

화물차 기사 등 운전기사들에게서 가장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직업병입니다.

고객 응대하는 민원업무 담당자나 상담원도 많이 앓고 있습니다.

방광염은 단어 그대로 방광에 생기는 염증을 말합니다.

배뇨통, 빈뇨, 요실금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때로는 혈뇨가 나오기도 합니다.

방광염 초기에는 1~2주 정도 항생제와 약물치료를 통해 쉽게 나을 수 있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만성이나 재발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택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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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북지역본부

교육사업팀

자료제공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전남북지역본부 정현석 사내기자

우리 지역본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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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 in SNS
: 직업병이야기(성대결절)

목소리를 많이 쓰는 직업군에서

발생하기 쉬운 병

성대결절

성대결절의 자가 진단과 예방법

성대는 목소리를 내거나 숨을 쉴 때 발성과 호흡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관이다.

때문에 아나운서, 교사, 판매원 등 목소리를 많이 내야 하는 직업군에 속한 경우

성대 측면에 작은 혹(결절)이 생기는 성대결절에 걸리기 쉽다.

이런 직업군에 속에 있지 않더라도 비염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다면,

흡연이나 음주로 후두를 무리하게 사용했다면 성대결절이 올 수 있다.

 목이 붓거나 출혈이 생기며 숨 쉴 때 힘들다.

 인후부에 이물감이 느껴지고 인후통도 있다.

 목의 피로, 숨 가쁨, 음정 변화 등을 자주 겪는다.

 말할 때 쉰 목소리나 거친 소리가 난다.

 노래를 부를 때 고음에서 음성이 갈라지고 중복음이 생긴다.

성대결절이 있나요? 체크해보세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다면 성대결절을 의심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은 병원을 찾아가 각종 검사를 받아야 가능하다.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성대를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성대를 지키기 위해 틈틈이 침묵한다.

 흡연과 음주를 피한다.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 성대의 긴장을 풀어준다.

 삼겹살, 튀김 등 기름기 많은 음식의 섭취를 자제한다.

 기침이 잦을 때는 빨리 병원을 찾아가 치료받는다.

성대결절 이렇게 예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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